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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1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     (38) 내구성이 없는 니트 주름 가공품

☐ 내구성이 없는 니트 주름 가공품

해설)

∘ 울 50 %, 아크릴 50 %로 된 여성용 스웨터를 드라이클리닝 했는데, 주름가공

된 주름이 풀렸음. 천 상태를 상세하게 관찰하면, 주름가공이 되어 있음을 알 

수 있는데, 드라이클리닝 후에 주름이 소실되었음. 

    

∘ 주름가공은 단지 프레스 압력만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의 소재에 따

른 형태안정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됨. 울의 경우는 시로 셋(CSIRO-set) 

가공으로 대표되는 약제에 의한 가공이 가장 내구성이 높은 가공 방법으로 알

려져 있음. 또 아크릴 섬유의 경우, 합성섬유의 열가소성을 응용하여 가공되고 

있음. 

∘ 본 제품의 경우는 울 50 %, 아크릴 50 %의 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화된 

후에 열고정만으로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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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또, 이러한 소재 구성의 니트에 주름가공을 하는 것은 내구성 면에서 위험이 크

므로, 일반적인 가공방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음. 그 이유는 니트의 경우, 섬

유의 밀도가 엉성하고,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클리닝 등의 공정에서 실이 자유

롭게 움직이면서 회전될 수 있으므로 주름이 소실되기 쉽기 때문임. 본 제품의 

실체현미경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속된 주름의 골 부분이 실의 회전에 의

해서 도중에 어긋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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